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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견 서 

 

날  짜 : 2024. 2. 6. 

수  신 : 큐알티 주식회사 

제  목 : 2023년 하반기에 대한 준법경영 진단 및 의견의 건 

 

I. 전제사항 

본 진단 및 의견은 귀사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(이메일 설명 포함)와 귀사가 확인해 주신 “이행내역”에 근거하여 작성되

었습니다. 

II. 진단 및 의견 

항목 이행내역 법무법인 진단 및 의견 

이사회 관련  이사회 - 대상기간(2023. 7. 1. ~ 2023. 12. 31.) 동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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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3. 8. 10. 

(1) 준법경영 진단 및 의견서 보고 

(2) 윤리강령 제정의 건 

(3) 보수위원회운영규정 제정의 건 

(4) 내부거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

 

2. 2023. 11.8. 

(1) 신규지점 설치의 건 

(2) 은행대출 실행의 건 

 

귀사가 개최한 2건의 이사회 의사록을 

검토한 결과, 각 이사회 결의 내용, 방법 

및 절차가 상법이나 귀사의 정관 및 이

사회 규정 등 내규에 위반된다는 특별한 

사정은 발견되지 않음. 

- 대상기간(2023. 7. 1. ~ 2023. 12. 31.) 동안의 

이사회 구성이 상법이나 귀사의 정관 및 

이사회 규정 등 내규에 위반된다는 특별

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. 

위원회 관련 

 감사위원회 

 내부거래위원회 

 보수위원회 

- 대상기간(2023. 7. 1. ~ 2023. 12. 31.) 동안 

귀사에 설치된 감사위원회, 보수위원회, 

내부거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없고, 

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발견

되지 않음. 

- 대상기간(2023. 7. 1. ~ 2023. 12. 31.) 동안 

위 각 위원회의 구성이 상법, 이사회 규

정, 보수위원회운영규정, 내부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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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, 감사위원회 규정에 위반된다는 

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.  

주주총회 

관련 
 주주총회 

- 대상기간(2023. 7. 1. ~ 2023. 12. 31.) 동안 

귀사의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아니하였고, 

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발견

되지 않음. 

내부통제  

관련 

 내부고발 

- 대상기간(2023. 7. 1. ~ 2023. 12. 31.) 동안 내

부고발 관련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였

음. 

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

- 법무법인(유)율촌의 준법지원컨설팅 보고

서에 따라 2023.8.10. 내부거래위원회 운

영규정을 개정하였음. 

 윤리강령 

- 법무법인(유)율촌의 준법지원컨설팅 보고

서에 따라 2023.8.10. 윤리강령을 제정하

였음. 

- 제공된 자료 및 귀사의 설명에 의하면, 

내부고발제도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

는 것으로 확인됨.  

- 귀사는 2023. 8. 10.자 이사회에서 내부거

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및 윤리강령 

제정안을 승인하였고, 안건의 내용(내부

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및 윤리강령 내용 

포함)이 상법 및 귀사 내규에 위반된다

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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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

- 대상기간(2023. 7. 1. ~ 2023. 12. 31.) 동안 전

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1회 불공정거래 

예방 관련자료 배포 및 교육함. 

내규 관련 

 기타 신설 내규 검토 

- 고정자산 관리규정 

- 매출채권관리규정 

- 법인카드 사용 규정 

- 신설된 내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

나 기타 내규와 충돌된다는 특별한 사정

은 발견되지 않음.  

 

주) 귀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2년간 내부통제 및 준법통제에 대하여 외부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기로 확약함에 따라, 자발적으로 법무

법인(유) 율촌과 내부통제 및 준법통제에 대한 진단 및 점검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며,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(유) 율촌의 의견입니다. 


